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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과 전문대학 인력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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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학협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기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산학협력 활동이 위축

받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의 범위를 일부로 한정하여 판단함으로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대학이 일반대학

에 비하여 산학협력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고 이것은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전문대학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3D 프린팅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활동분야를 비교분석하여 3D 프린팅을 활용한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주요역할을 기술사업화 절차에 따라 기업 수요를 분석하여 기업과 전문대

학 그리고 일반대학의 협력모델을 제안한다.

Abstract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policy is essential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Although 

government and academia have invested in policies and supported industries,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is not

operated actively.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industrial demand for cooperation has continuously decreased. There

are thoughts that universities' outcomes are larger than colleges' outcomes i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which 

could be a barrier to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for colleg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industry demands in

order to activate this type of cooperation. We propose a way to achieve this based on survey data for 3D printing 

and college graduates. Interactive cooperation among industries, colleges, and universities is suggested in the process

of technical commercialization, such as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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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3D 프린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류는 편리한 삶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

어를 생각해 내고 이를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수

천 년에 걸쳐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하여 도구를 만

드는 방법은 제거 제조법(reductive manufacturing)이었다.

최근에 제거 제조법과 상대적인 개념의 제조방법인 

3D 프린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3D 프린터

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은 고분자 물질이나 

플라스틱 및 금속성 가루 등과 같은 소재를 3차원 모델

에 따라 적층하는 제조법(additive manufac-turing)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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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 of search frequency on 3 key words related 

to 3D printing

한다. 3D 프린팅 과정은 점토를 이용하여 도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으로 제품을 점차적으로 형상화 

하는 방법이다. 

3D 프린팅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사회의 패러다

임(paradigm)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기업의 생산 활동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활방식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인터넷과 함께 

3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요 기술인 것이다[1]. 이에 대해 

몇몇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3D 프린팅을 활용한 차

세대 산업혁명은 여전히 매우 큰 동력을 얻고 있다. 특

히, 의학과 관련된 분야는 3D 프린팅 특허 중 약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항공, 운

송 및 로보틱스 분야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고 있으며 완

구, 유통 및 서비스와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도 태동 중

이다[2].

지난 20여 년 동안 3D 프린팅은 대부분 RP(Rapid 

Prototype)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제품 개발 과정 중 

시제품 제작에 주로 활용되었다. 3D 프린팅은 저렴한 가

격과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품 개발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즉, 3D 프린팅은 제품 개발 단계와 상품화 단

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위기에 처한 제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커

뮤니티가 자체적으로 물리적 제품을 제조할 수 없다는데 

착안한 것으로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종류의 제

조 기업이 맞춤형 제조 시장을 차지할 것이다[3].

세계경제포럼(WEF)은 3D프린팅을 2013년 10대 유

망기술로 선정하였으며 “3D 프린팅이 인터넷보다 더 영

향력이 클 것”이라고 2012년 7월 파이낸셜타임즈를 통

해 예상했다. 한국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

원부가 공동으로 2014년 4월에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을 수립하

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3D

프린팅은 미래의 경제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Fig. 1은 3D 프린터, 3D 프린팅과 3D 프린트에 대한 

검색어 트랜드(trend)를 나타낸 것으로 2011년부터 관심

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4]. 최근 3D 프린팅에 관련한 기술적 기대

는 정점에 위치해 있고 실제 기술능력보다 과도한 관심

이 집중되어 장비산업 시장규모(2012년 10억 달러)에 

비하여 참여 기업의 수(100여개)가 과도하여 극심한 경

쟁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이 성급하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상용화 및 사업화 실패가 이

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될 경

우 시장의 기대가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3D 프린팅 산업은 이상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으나 중

소기업들에게는 신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 동력 마련이나 

공정 혁신 등과 같은 포기할 수 없는 기회요인이 잠재되

어 있어 기업들은 3D프린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을 경험한 인력이나 전문

가가 부족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만족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D 프린팅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기술 분야

로 프린팅 기법에 대한 연구[5]와 프린팅 결과물에 대한 

특성에 관한 연구[6]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맞춤

형으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3D 프린팅의 장점을 

활용한 의료분야 활용에 대한 연구[7]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교육에 관련하여서는 3D 프린팅을 공학설계교

육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

도[8]들이 있다. 이상과 같이 3D 프린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3D 프린팅을 산학협력 활성

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1.2 한국의 산학협력

산학협력은 대학의 역량을 국가 경제 및 사회 경쟁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며 신규 및 재진입 산

업인력의 능력향상을 통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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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eight of companies’ investment for academia 

and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지 않고 산학협력을 중요한 정책

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은 사회 구성원들

의 협력이 기반이 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산학협력 정책성과를 고찰하여 보

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

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은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이 기업의 이

익을 증대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지

원이 기업의 이익 창출,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액 중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기업은 매출증대 효과가 큰 부분에 큰 투자

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Fig. 2가 보이는 기업

의 연구개발 투자 금액 중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에 투자

한 금액의 비중은 2.47%가 최대이다[9]. 또한 2007년 이

후에는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이루어지

는 것이다. 기업들의 협력 연구개발은 결과물을 빠른 시

간에 획득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으나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현재 한국 기업의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

고 대학의 인력양성 측면에서 현장밀착형 교육과정 개발

을 통한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기업

의 참여가 중요하다[10]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소극

적 참여는 고용측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쳐질 것이

다.

기업이 산학협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원인

으로는 기업의 대학에 대한 신뢰부족과 대학의 대응력 

부족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업변화와 무관한 칸막이

식 학과 운영으로 핵심융합기술인력 양성이 어렵고 산

업체와 대학 사이에 상시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

는 것도 산학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다.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미션은 ‘전문직업인 양성’이

다. 박근혜 정부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으로 육성’을 국정 과제로 선택한 것도 이와 맥을 함께 

한다. 과거 정부도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현장기술(실무) 

인력양성이라는 정책 목표로 시행했다. 전문대학은 이와 

같은 사회적 미션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산학

협력을 연구개발에 한정하여 고려함으로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하여 산학협력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미흡하게 평가되어 왔다.

산학협력 활동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을 연구개발로 한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같이 일부에 한정된 산학협력을 기본틀로 이

용하여 대학의 산학협력을 고찰한다면 연구개발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활동에서 누락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11]. 선행연구에서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성과인자도출을 위한 연구[12]들도 이루

어졌으나 전문대학에 집중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1.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이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산학협

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의 수요에 근거한 지속가

능한 산학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산학협력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기업의 수요를 분석

하여 이를 통한 산학협력 체계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는 일반대학보다는 전문대학

과 관계가 용이한 지역 중소 규모의 기업의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3D 프린팅은 제조 산업에 있어서 제품개발 프로세스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의 중

심에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3D 프린팅

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정보와 인력 등의 부족으로 대

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3D 프린팅을 활용한 산학

협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3D 프린팅과 전문대학 산학협력에 대한 기

업 수요를 파악하여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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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 

environment factor

Definition

(Contact availability to ∼)

Technology
technology innovators

(R&D centers, universities)

Product companies within supply chains

Business supporting institutions

Human Resource educational institutions

Information data bank

Table 1. Definition of 5 networking environment factors

Fig. 3. Cluster members’ level for 5 networking 

environment factors

제기하기 위한 실증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가설1) 기업은 3D 프린팅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

친다고 생각한다.  

(가설2) 기업이 3D 프린팅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와 

전문대 졸업생이 기업에서 맡을 직무는 유사

성이 높다. 

(가설3)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은 교육 분야에 대

한 수요가 높다.

이상의 3가지 가설을 실증하기 위하여 3D 프린팅에 

대한 기업의 수요 및 활용분야를 분석하였으며 전문대학 

졸업생의 활용분야를 3D 프린팅 활용분야와 비교하였

다.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고 있

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및 일반대학과 협

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3D 프린

팅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적인 연구로 그 가치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

한 3D 프린팅 분야의 확대를 꾀하여 정책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2. 3D 프린팅 및 산학협력에 대한

중소제조기업의 수요 

한국 경제사회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중소

기업들이 최근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사회적으로 실업문

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산학협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기업 수요에 근거하지 않

는다면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은 불가하다. 이에 3D 프린

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와 산학협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 설문 설계 및 조사

설문 조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미니클

러스터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미니클러스터

는 참여정부의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05년에 혁신

클러스터 사업으로 시작되어 1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혁

신형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이다[13].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혁신역량이 높고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는 기업들이다.

설문 표본인 미니클러스터 회원기업들의 산학협력 활

동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간한 

2013년 성과분석 보고서의 네트워킹 환경요인에 대한 

수준 조사 결과를 Table 1과 Fig. 3에 보였다. Table 1은 

네트워킹 환경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정리한 것이

다. 전국의 회원 중 응답한 기업은 569개 이며 조사결과

는 Fig. 3과 같다. 모든 네트워킹 환경요인에 대하여 양

호하다고 평가하는 기업이 전체의 약 70%인 것을 볼 때 

미니클러스터 회원의 산학협력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을 비롯한 외부혁신 기관과 상

호작용을 나타내는 기술요인은 50%이상의 기업이 매우 

우수한 환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의 제조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중소기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주요 제

조업종으로 8개 분야(섬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제품, 

금속제품, 조립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전기 및 전자

기기)로 구분하고 이외의 업종은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다.

전문대학 졸업생이 기업에서 수행할 직무에 대한 수

요조사를 위하여 그 동안 졸업생들이 진출한 직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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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usiness sector for the investigated companies

Fig. 4. The number of employers of the investigated companies

Fig. 6. Effect level of 3D printing on their business 

section

려하여 수행 직무를 구분하였다.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제조 중소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제품 개발 및 사업

화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①연구, ②시작품 개발, ③양산

품 생산, ④제품 사후관리와 ⑤영업 및 사무서비스로 구

분하였다. 그리고 구분된 직무에 따라 3년 이내에 전문

대학 졸업생을 채용한다면 기업이 졸업생에게 요구하는 

직무분야를 조사하였고 5년 이내에 3D 프린팅을 적용할 

경우 어느 직무분야에 적용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각 단계에 따라 어떤 주체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와 협력을 수행하는가는 성공

의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 

따라 어떤 협력기관과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

한 기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

는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14])를 기초로 하

여 ①기초연구단계, ②실험단계, ③시작품 단계, ④실용

화 단계, 그리고 ⑤사업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으며 e-mail 및 개별 면담을 통하여 2014년 말에 

실시하였다. 대상 기업의 소재지는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원주, 울산, 충청 및 호남지역도 포함하였다. 

유효 응답은 총 115개 이었으며 기업들의 소재지는 안

산, 시흥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이 응답기업의 대부

분인 67.0%를 차지하였다.

설문 응답 기업을 상시 종업원 수에 따라 구분하면 

Fig. 4와 같으며 10인 초과 ~ 50인 이하인 기업이 53개

(46.1%)로 가장 많았다. 10인 이하의 기업이 30개

(26.1%)를 차지하여 50인 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2.2%에 해당된다. Fig. 5은 조사 기업을 8개로 구분한 

업종별 분포를 보인다. 기계 및 장비 관련 업종이 56개

(48.7%)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및 전자기기 관련 

업종이 18개(15.7%)로 다음 순위를 나타내었다. 1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업종은 주요 3개 업종으로 기계 

및 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자동차이다. 반면, 섬유제품 

관련 기업은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2.2 설문조사 결과 고찰

3D 프린팅이 응답한 기업의 해당 산업의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영향의 

정도가 매우 크다’를 1로 나타내고 ‘영향의 정도가 전혀 

없다’를 –1로 나타내어 정량화하였다. 즉, 0을 기준으

로 양수의 크기는 3D 프린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며 음수인 경우는 절대값의 크기가 3D 프

린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정도를 나타낸다.

Fig. 6는 3D 프린팅이 해당업종의 제조과정이나 사업

형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예상한 결과이다.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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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evel of colleges’ cooperative activity related to 

industries comparing with universities’

Fig. 7. Satisfaction level defined from tangible situations 

based on the expectation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이 0.31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3D 프린팅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경제적으로 3D 프린팅에 대한 불확

실성이 커서 기업들은 해당 업종에 영향이 미칠지 그렇

지 않을지 예측할 수 없는 중립적인 의견이 32%를 차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외부 정보 및 자원을 

흡수할 기회를 갖는다.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들

은 자신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지

만, 협력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협력 당사자들

의 신뢰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신뢰의 경제성은 거래

비용의 축소효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창출에 있어서

도 기여한다[15]. 특히, 기술과 정보 등과 같은 핵심적인 

자원들을 교류하는데 있어서는 협력 당사자들의 신뢰성

은 교류 자원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학협력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산학협력의 필요 수준을 기준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

는 산학협력 수행 수준을 비교한 값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따라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비해 운영이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을 경우에는 

100%가 넘을 수 있다.

Fig. 7은 기업이 체감하는 산학협력에 대한 만족도를 

정리한 것으로 평균값이 62.5%이다. 100%를 초과하는 

2개 기업(150%, 200%)을 제외하면 평균이 60%로 하락

한다. 이것은 현재까지 수행한 산학협력 활동이 기업인

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60%로 산학협력 시행 체제나 방

법 등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낮은 만족도는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요

인이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산학협력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자료가 미흡하

다. Fig. 8은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은 일반대학의 그것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

사한 결과로 약 7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전임교원 수의 차이(2013년 

대학알리미 기준으로 일반대학의 약 19%에 해당)가 가

장 큰 원인으로 평가된다.

기업이 전문대학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채용 후 3년 

이내에 그들이 담당할 주요 직무와 향후 5년 이내에 3D 

프린팅을 적용한다면 적용할 직무를 Fig. 9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전문대학 졸업생이 담당할 주요 직무는 주

로 시작품 개발(41.7%)과 양산품 생산(33.0%)이다. 이 

직무는 연구를 통하여 개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검증

하고 이후 대량 생산을 하여 기업의 주요 수익을 창출하

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3D 프린팅에 있어서는 54.8%의 기업들이 시작품 개

발에, 32.2%의 기업들이 연구에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연구에 3D 프린팅을 이용하려는 기업들 중 일부는 개발 

기술이 적용될 시작품을 제작하고 개발 기술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하였

다. 즉, 연구라고 응답한 기업들 중에도 시작품 개발의 

항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이 생각하는 전문대

학 졸업생 활용 직무와 3D 프린팅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무가 시작품 개발 영역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D 프린팅을 전문대학 인력양성 교육에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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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mand for R&D and business steps in which the 

companies will be used 3D printer and college 

graduates

Fig. 11. Difference between colleges and universities for 

companies’ demand of business and academic 

cooperation with TRL

Fig. 10. Companies’ demand for working together with 

innovation sectors and with colleges

는 것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배출이라는 전문대학

의 목적과 일치된다. 

산학협력 유형을 7가지(연구개발, 교육훈련, 기술자

문, 인력공급, 정보교류, 장비활용, 창업 및 학교기업)로 

구분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정도와 전문대학에 요구하

는 정도를 조사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조사는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1순위, 2순위와 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조사한 결과는 각각의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1, 

0.5, 0.3로 적용하여 대표값으로 계량화하였다.  

산학협력 유형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유형은 연

구개발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점수로 큰 차

이를 보였다. 기술자문이 다음 순위로 기업이 연구개발

과 기술에 대한 갈증이 52%로 매우 절실한 것으로 파악

된다. 인력에 대한 항목인 교육훈련과 인력공급 그리고 

장비활용과 관련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동등의 수준이

다. 기업은 전문대학이 집중해야 할 산학협력 유형은 우

선적으로 인력공급과 교육훈련을 들었다. 다른 무엇보다

는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은 전문대학이 교육기관으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학협력 유형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요와 전문대

학이 산학협력에서 집중해야 할 유형에 대한 기업 의견

을 비교하여 고찰하여보면 전문대학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유형인 인력공급과 교육훈련은 기업 수요가 상대적으

로 낮은 항목으로 산학협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연구개발이나 기술

자문 항목은 기업 수요가 큰 항목으로 산학협력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수요가 큰 연구개발이나 기술자문은 교수 개인

의 역량에 의한 산학협력인 것과 상대적으로 인력공급이

나 교육훈련 등은 대학 및 사회 시스템에 의한 산학협력

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문대학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항목이 인력공급과 교육훈련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

문대학 산학협력은 교육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 대학시스

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단계 중에서 대학과 

산학협력이 필요한 단계를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으로 구

분하여 조사하였다. Fig. 11은 기업이 전문대학 또는 일

반대학과 산학협력을 수행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시행할 

것이지를 비교하였다. 항목은 TRL에 근거하여 5 단계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실용화, 사업화)로 구분하였다.

전문대학은 시작품 개발 단계와 사업화 단계에, 일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2016

64

대학은 기초연구, 실험과 실용화 단계에서 우세하였다. 

즉, 기업은 기술 사업화 단계 중 앞 단계인 연구 및 실험

단계는 일반대학과, 개발 기술을 검증하는 시작품 단계

는 전문대학과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검증을 통한 실용화 단계와 사업화 단계

는 대학의 역할에 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일반대

학은 기초이론, 개념 정립하는 영역에 집중하고 전문대

학은 검증된 지식을 활용하여 시작품을 제작하여 성능

을 평가하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전

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협력하는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3. 결론

사회적 주요 관심 대상인 3D 프린팅에 대한 기업 수

요를 조사하고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전문대학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D 프린팅을 활용하

려는 제안을 검토하였다. 3D 프린팅에 대한 수요와 전문

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요를 비교하였으며 기술사업화 단

계에 따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기했던 연구가설의 검증결과와 

이와 관련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3D 프린팅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이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기업들

이 인식하고 있다(가설1의 검증).

2) 산학협력에 대한 기업의 신뢰는 낮은 상태로 평가

되므로 산학협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이 요구된다.

3) 기업이 3D 프린팅을 활용할 분야와 전문대학 졸업

생이 기업에서 수행할 직무가 시제품 개발로 일치

된다(가설2의 검증).

4) 전문대학이 산학협력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유형

은 인력공급과 교육훈련으로 전문대학은 이에 대

한 경쟁력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가설3의 검증).

5) 기술사업화 과정에 있어서 일반대학은 이론 및 개

념 정립 연구에, 전문대학은 시제품 개발에, 그리

고 기업은 사업화에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일반대학, 전문대학과 기업이 협

력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기술 사업화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은 3D 프린팅을 활용한 창의인재양성을 통

해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

로 변화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3D 

프린팅 교육은 초중등생의 융합형 인재양성(STEAM)과

정[16]과 연속성이 높아 교육적 효과가 크다 하겠다. 추

가하여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전문대

학, 일반대학과 기업이 각각의 영역을 중점으로 협력을 

시행하는 모델을 통해 사회시스템 개선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표본 기업의 수요 데이터를 실증 분석한 결

과를 통해 3D 프린팅과 전문대학 산학협력의 특성에 있

어서의 관련성을 도출하여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방

안으로 제안하는데 이론적 엄밀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

나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으로 그 가치가 인정된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한 심층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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